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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pplus+IDIADA 

프루빙 그라운드 드라이빙 연수

1. 머릿글

2012년8월의마지막을달려가던뜨거운여름날,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지역에서는 2012 KSAE 전

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부터 개최된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대학의

수도점점늘어나올해에는무려139개팀이참가했

으며, 대회를 통해 자동차를 사랑하는 전국 대학교

학부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강수와 돌풍 등

최악의 기후조건 속에서 시야확보에 어려움도 겪고

차량도 침수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참가팀들의 아이디어를 구경하고 설

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차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대회를 참가했던 139개

팀모두에게수고하셨다는말을전하고싶다.

대회가 끝나고 그날의 감흥이 어느 정도 가셔가

던2013년1월초, 학회측에서한통의전화가걸려

왔다. 그랑프리와내구1등, 가속우수1등팀을대상

으로 하는 스페인의 자동차 성능 평가연구소 연수

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였다. 홍익대학교

김관주 교수님의 인솔 하에 국민대학교 김용호, 김

동은, 한양대학교 이승제, 이렇게 네 명의 연수팀이

꾸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2013년 2월 17일부터 22

일까지 6일간 우리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바르

셀로나 인근 Applus+IDIADA 차량연구소에서 드

라이빙 레슨을 받게 되었다. 이 기회를 빌어 작년의

좋은 성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대회준비에 임해준

KORA와 RACE 팀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또한 우리의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한양대학교 RACE의 선우명호 지도

교수님과, 국민대학교 KORA의 최웅철 지도교수님

께도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13 Applus+IDIADA Proving Ground Driving Train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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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us+ IDIADA 소개

Applus+는 스페인의 공업전반에 걸친 테스트,

검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써, 17,000명

의 직원과 60여 국가에 걸친 350개 이상의 작업장

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 중 자동차 분야의 테스트,

검사및인증과솔루션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곳

이 IDIADA로, 각각의 트랙으로 진입할 수 있는

General Road를포함, 총12개의트랙을포함하는

프루빙 그라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트랙은

테스트목적이명확하고철저히분화되어있다. 각

각의트랙정보는<표1>에자세히적혀있다.

3. 연수과정

연수 팀은 우선 트랙이 아닌 비포장 구역에서 기

본교육을 이수한 후 5개 트랙에 걸쳐 드라이빙 레

슨을 받았다. <표 1>에서 굵은 글자로 표기된 트랙

이 실제 운행하며 교습 받은 트랙이다. 연수과정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위하여 최대한 시간 순으로 이

야기를하고자한다.

● Day 1

바르셀로나 남서부에 위치한 프루빙 그라운드는

시내에서 대략 1시간가량 떨어져 있었다. 시설은

철저한보안이유지되는구역으로카메라와핸드폰

등 각종 기록 장치는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

다. 시설 출입구에서 기밀누출방지 서약서에 서명

하고각자의Client ID 카드를교부받은후이틀간

의 테스트에서 인스트럭터 역할을 해 줄 드라이버

출신엔지니어Oliver Campos를만났다.

1987년 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

고 이틀간 그가 보여준 교관으로서의 코칭 스킬은

매우 탁월했다. 덕분에 본 연수에 참가한 4명 모두

드라이빙레슨에만족하였고소기의실력향상이있

었다.

Note

구간 최고속도 180km/h, 구간 외 최고속도 150km/h
타 트랙으로의 진입 및 진출을 위한 도로

고속주행을 위한 구간, 회전구간 경사 38.66。, 최고속도 250km/h

ISO 국제표준에 따른 소음테스트 트랙

총연장 2.158km

등판테스트를 위한 트랙, 경사도 8%~30%까지

제동테스트 트랙

1mm의 수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형 트랙

위와 동일한 수막, 코스형태로 드리프트 시험이 가능한 트랙

Name

General Road

High Speed Circuit(HSC)

Noise Track

Fatigue Track A/Comfort Surface A

Dynamic Platform A

Dry Handling Circuit

Test Hills

Straight Line Braking Surfaces/Comfort B

Dynamic Platform B

Off Road/Forest Track

Wet Circle

Wet Handling Circuit

Track

0

1

2

3

4

5

6

7

9

10

11

12

<표 1> IDIADA 프루빙 그라운드 트랙 (핸드북 표기대로 트랙번호 표기, 8번트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총 12개의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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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우리는 연구동에 위치한 회의실로 이동

했다. 시내 호텔에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온 짐을 모두 회의실에 내려놓고 컨트롤 타워

동으로 이동했다. IDIADA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안전교육

담당자에게인계되어교육을시작했다. 

우선 Mercedes Benz 승합 차량에 4명 모두 탑

승하여 실제 트랙을 오가며 출입 절차를 숙달했다.

IDIADA의 무선통제시스템은 매우 완벽하여 트랜

스폰더가 설치된 차량이 각 트랙에 진입할 때마다

신호를 감지하여 컨트롤 타워에 전송하기 때문에

차량의 위치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했다. 또한 각

트랙 진입 시 규정대로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이중으로 안전 확인이 가능했다. 안전교

육 담당자가 실제 무전을 실습시키며 우리는 몇몇

트랙을 무서운 속도로 경험했다(10인승이 넘는 승

합 차량으로 200km/h가 넘게 좁은 코너를 도는

경험은 평소에 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안전교육이

끝나고 안전요원은 우리를 컨트롤 타워의 브리핑

룸에 다시 모이게 해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숙

달시킨 후, 12개의 문항으로 된 시험을 보았다. 시

험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나서야 우리는 트랙 내부

를운전할자격을얻었다.

안전교육을 모두 마치고 인스트럭터 Oliver에게

다시인계된후, 처음짐을풀어놓았던회의실로돌

아왔다. 그곳에서프랑스리옹출신의또다른인스

트럭터 Sebastian과 만나 차량거동에 관한 이론교

육을시작했다.

교육의 목적은 드라이버가 느껴야 할 차량거동

의 체득이었다. 전륜과 후륜에 하중을 실어주어 한

계속도 이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

량은‘Typewriter(타자기)’와 같아서 운전자가 입

력을주는대로출력이발생하며, 어떠한거동도차

량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량이 미끄러

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인스트럭터들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우리에게 드리프트를 교육했다. 각 상황은 전륜구

동차량(FWD)과 후륜구동차량(RWD)로 구분했다.

당시의교육내용을좀더자세히설명하겠다.

● RWD (후륜 구동 차량)

후륜구동차량은 네 바퀴 중 차량동력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는 바퀴가 후

륜이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

서 드리프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IDIADA 교육에서는 이 방법을 Sol A 와 Sol B로

언급했다.

Sol A (Emergency Solution) - 하중이동을 통

해 드리프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코너를 고속으

로 질주한 후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조금 핸들

을틀어하중을가한후, 서스펜션스프링의탄성을

더해 하중을 반대로 실으면서 코너로 진입한다. 코

너에 진입하면 곧이어 풀악셀을 밟아 고의적으로

후륜을 미끄러지게 한 후, 바로 악셀을 떼고, 차량

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

<그림 1> 안전교육 이수 후 브리핑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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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운터 스티어를 가하는 방식이다. 악셀을 계속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는 적절한 카운터스티어

후 미끄러짐을 멈춘다. 따라서 미끄러짐이 끝나기

직전 카운터스티어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차는 갑자기 그립을 가진 채 카운터스티어

방향(코너반대방향)으로회전해버린다. 예를들어

좌회전을할경우, 코너진입직전약간의우회전후

곧바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하중을 RR(후

륜 우측 바퀴)에 집중시키고, 바로 풀악셀을 밟아

차를 고의적으로 미끄러트린 후, 카운터스티어를

가해진행방향으로차를유지한상태에서미끄러짐

에서복구되기직전에카운터스티어를해제하는식

이다.

Sol B (Sportive/Competition Solution) - Sol

A가 비고의적인 경우의 차세제어 연습이라면 Sol

B는 고의적인 미끄러트림을 이용해 코너를 돌아나

가는 방식이다. 코너 진입까지의 방식은 동일하나

코너 진입 후 풀악셀을 밟아 차가 미끄러지면 엑셀

을 완전히 떼지 않고 5% 정도 밟아 후륜을 지속적

으로 미끄러트린 후, 적절한 각도의 카운터스티어

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차를 회전시키는 방식이

다. 이론적으로는 Sol B를 통해 계속해서 원을 회

전할수있으며, 추후에이야기할11번트랙에서실

제로 4명 모두‘어느 정도’연속 드리프팅에 성공

했다.

● FWD (전륜구동차량)

전륜구동차량은 구동바퀴가 전륜이기 때문에 고

의적으로 후륜을 미끄러트리는 상황을 연출하기가

힘들다. IDIADA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도‘실제 경

주 중에 전륜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그 어떠한 입력

도 가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카운터 스티어링은

조향바퀴의 조향능력을 없애버리고, 악셀을 밟는

행위는 접지력을 넘어서는 힘을 제공하여 가속과

조향모두를담당하는전륜부를쓸모없게만들어버

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비정상적 상

황에서차량을조작하는방법이었기때문에우리는

사이드브레이크를 교관이 임의로 올려주어 후륜이

미끄러지는상황에서차량을제어하는방법을통해

교습했다.

Sol A (Emergency Solution) - 후륜구동 방식

때와 비슷하나 드리프팅을 위해 풀악셀을 가하는

게아니라교관이사이드브레이크를조작하여미끄

러짐을 유도한다는 것이 다르다. 드리프트 중에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드리프트가 끝나기 직전 스티

어링휠의원상태로의회복은전과동일하다.

Sol B (Sportive/Competition Solution) - Sol

B는 후륜구동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고속으로

코너로 진입한 후 핸들을 꺾을 때, 사이드브레이크

를 올려 뒷바퀴만 Lock(잠금)상태로 만든 후 드리

프팅을 하기 때문에, 후륜을 지속적으로 미끄러트

릴 수 없어 연속적인 드리프트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FWD의 Sol B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거

동을 정상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RWD

의Sol B와는성질이다르다. 

<그림 2> 드라이빙 레슨 후 발급받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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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너진입 직전 하중이동 후 코너에 진입하

면 인스트럭터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고, 드리

프트가 시작되면 카운터스티어를 가하되, 이때 풀

악셀을 밟는다. 이는 카운터스티어 방향으로 차를

급격하게밀어주어차량이빙글빙글제자리에서도

는 것을 순식간에 막아준다. 앞바퀴가 끌고 뒷바퀴

가 따라가는 FWD 특성으로 인해 풀악셀을 밟는

행위가 오히려 차량 자세 회복에 도움이 되고 회복

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다. 차량

이 회복되면 순간적으로 카운터스티어를 해제하는

것은동일하다.

이론교육이 끝난 후 우리는 3번 트랙 인근의 아

스팔트지역에서BMW 118d 차량으로교육을시작

했다. 시트포지션과핸들의위치, 알맞은등받이각

도와 핸들 파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후

슬라럼 테스트를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

진 라바콘을 좌우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이 과정에

서처음에는등속으로콘을통과, 그다음에는가속

하면서 콘을 통과하여 차가 어느 속도에서 후륜부

가미끄러지기시작하는지를배웠다. 

곧이어 비포장 구역으로 이동하여 BMW 5 후륜

구동 차량과 SEAT 전륜구동 차량으로 코너에서의

Sol A와 Sol B를 습득했다. 이론교육을 충분히 받

아도 실제로 차량을 조작할 때에는 타이밍과 조작

강도에 관한 감이 더욱 중요했기에 모두들 감을 익

히는데주력했다.

점심을 먹은 후 곧바로 젖은 노면이 있는 11, 12

번 트랙으로 향했다. 11번 트랙은 22.5~37.5m의

반지름을가진원형트랙으로트랙좌우로급수설비

가 되어있어 지속적으로 젖은 노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오전에 배운 Sol A, B를 응용하여 Wet

Basalt 도로에서 3 Lap(1,080。)을 연속 드리프팅

으로 회전할 때까지 익히고, 최종적으로 혼자 승차

한 상태에서 시간을 재어 참가자들끼리 경쟁을 하

였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전에 연습할 서킷에서의

드리프트를 위해 12번 트랙을 몇 번 운전해 본 후

디브리핑을간단히하고하루일과를마쳤다.

● Day 2

호텔에서 이른 아침을 먹은 후 9시에 IDIADA에

도착했다. 첫날과는 달리 각자 발급받은 ID카드를

통해 개별적으로 출입을 했는데 마치 회사 직원이

된듯하여 기분이 묘했다. 브리핑 룸까지 2개의 문

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Client ID카

드로 보안해제가 되어 더더욱 신기했다. 아침에 호

텔에서 회사까지 이동을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한 점이나 동선에 맞추어 보안해제까지 해 주는 점

등을 포함하여 IDIADA 측에서 매우 세세한 점까

지 신경 써 주었다. 이틀 동안 이러한 배려를 해 준

IDIADA측에 감사함을 느낀다. 4번 섹터의 브리핑

룸에서아침브리핑을했다. 전날배운포인트에대

해 복습을 하고 뒤이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제

로응용할코스드리프트에대해설명하였다. 이날

부터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프루빙 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차량들과 섞여 연습을 해야 했

기에조금더긴장을했다.

둘째 날의 교육 포인트는 전륜구동차량의 거동

및 드리프트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WD

차량은 RWD 차량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를 조

작해야 했기에 비교적 오랫동안 연습을 했다. 우선

70km/h로 슬라럼 코스에 진입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라바콘들을 통과하는 연습을 했다. 3, 4번째

라바콘까지는그립을유지한채회전이가능했으나

이후부터는 진폭이 너무 커져 차의 뒷부분이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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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코너

에서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버렸다. 인스트

럭터는 이 점을 강조하며 교육의 의도가 이것이었

음을주지시켰다. 

평소 운전할 때 드라이버들은 차량의 한계가 어

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차량의 거동한계를 스스

로 체험하여 차의 거동범위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터들은 배운 것들

을모두응용할수있도록간이코스를만들고최단

시간 내에 완주하도록 짐카나 경주를 시켰다. 시범

을 보이고 운전대를 넘겨주어 동승하며 세세한 것

을코칭하고, 마무리는혼자탑승한채경주를시키

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교육을 체득하게 하는 방법

으로는최고인듯했다.

곧이어 젖은 노면의 12번 트랙으로 이동했다. 12

번 트랙은 총연장 1,517.65m의 트랙으로 4군데 이

상의 급격한 코너가 있어 젖은 노면에서 드리프트

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적정속도로 진입

하다가 코너를 빠져나오기 전 풀 악셀을 밟아 코너

의 마지막을 드리프트로 빠져나올 때의 느낌은 잊

을 수 없었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울부

짖는 스키드 소음과 노면에서 핸들을 통해 올라오

는과격한느낌, 그럼에도본능에반해엑셀을끝까

지 밟는 경험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 오전내내12번코스한군데에서만교육

을 받고 난 후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먹은 후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기

위해 5번 트랙으로 향했다. 5번 트랙은 프루빙 그

라운드 중 가장 레이싱 서킷과 유사한 곳으로 이름

도‘Dry Handling Circuit’이다. 언덕을 넘는 구

간부터 급격한 코너까지 구비되어 있어 차량의 조

향을한계치까지시험할수있을듯했다. 이번부터

는 드리프트 없이 차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계 직전

까지 차를 몰아붙인 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법을 배웠다. 이때 인스트럭터는 Apex

라는 생소한 개념을 강의해 주었다. 서킷에서 코너

를돌때가장빠르게회전하는방법은코너의폭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좌회전을 할 때에는 최대한

우측에 붙었다가 좌측의 한 지점을 밟고 우측으로

다시빠져나가는방법으로코너를빠져나가야하는

데, 이때의 좌측 한 지점이 Apex이다. 코너의 형태

와 곡률에 따라 Apex도 달라지며 그에 대한 자료

는<그림3>과같다.

그 곳에서 우리는 코너 진입 직전까지 최대한 속

도를 유지하고 풀 브레이킹 후 Apex를 지나 풀 악

셀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곡률이 일

정한 코너와 곡률이 달라지는 코너에서 각각 어느

지점을 Apex로 삼고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이론

과 실습을 모두 진행하였다. 대략 4시간가량 5번

트랙에서최적화된라인을따라최고속도로코스를

<그림 3> 곡률에 따른 Apex 지점의 접근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및 브레이킹과 엑셀지점 이론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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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하는 법을 배운 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1번 트

랙을 주행했다. 1번 트랙은 차량의 최고 속도를 테

스트할수있는트랙으로, 총연장7.5km, 코너구간

반지름 471m, 뱅크앵글 80%인 4개의 차선으로 이

루어져 있다. 특이하게도 안전을 위해 각 트랙마다

최저속도가정해져있었다. 1차선은0km/h, 2차선

은 100km/h, 3차선은 130km/h, 4차선은

160km/h 이상으로 주행해야 한다. 최고속도는

250km/h이다. 타이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Volkswagen Golf 차량으로 주행을 했다.

230km/h 가량의 속도로 경사진 코너를 회전할 때

의경험은너무도괴상했다. 직진을하고있는데우

측 위를 바라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이는 내가 주행하는 차량이 우측으로 33。가량

기울어있기때문이었다.

이렇게이틀간의일정을마무리한후마지막디브

리핑을 가졌다. 지금껏 배운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인스트럭터로부터 이틀간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책자로 받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개개인에게 수료

증을수여한후공식적으로연수일정을마쳤다.

4. 맺음말

본 연수를 마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생각한다. 첫째, 우리가평소에감을익혀

운전하는것도사실은체계적이고명확한차량거동

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보다 나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누군가에게 감에 의존하는

교육을할때, 특히스포츠와같이신체적인교육을

할 때에도 Step by Step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

능하다는 점, 그리고 교육은 IDIADA처럼 해야 한

다는 점이었다. IDIADA에서 우리에게 이틀간 제

공한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었으며, 순간순간 우리

가 실수하고 있는 점이나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한솔루션을제공했다.

돌아오는 날이 되어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

행기에 올라탔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꿈같은 시간

을 보냈음을 느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자동차를 접하고 보고 운전하지만, 자

동차가 가지는 능력을 극한까지 경험해 보기란 참

으로 어렵다. 그러나 지난 4일간의 연수에서 겪은

경험은자동차의한계를느끼며극한상황에서차량

을제어하는법을배운것이었고, 참으로신나는것

이었다. 값진 경험을 기꺼이 인솔해 주신 홍익대학

교 김관주 교수님과 연수의 제반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신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 김시만 대리

님, 스페인 IDIADA에서 전담코칭을 이틀간 담당

한Sebastian과Oliver, 그외여러출입절차와안

전 절차 중에 도움을 주신 현지 직원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제공

해 준 한국자동차공학회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험을 통해 자동차를 사랑하는 공학도로써

더 큰 꿈을 꾸고, 좀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이승제 : sjlazza@hanyang.ac.kr)

<그림 4> 드라이빙 교육 증명서 발급 후 기념사진 좌측부터

Sebastian (IDIADA), 김동은, 김용호, 이승제, 김관

주 교수, Oliver Campos (IDI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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